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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부결은 내란사태 종식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1. 오늘(8일) 국회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

폐기되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고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

으로 정하면서 오늘의 결과를 맞았다.

2. 현재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와 관련하여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

고, 그로 인해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에도 불응하면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공

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불법인 수사에 윤석열이 응할 이유가 없다라거나,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청구에 의해 발부된 영장은 무효라거나, 경찰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공

수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특수단을 지휘한 게 위헌·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법률 용어로 포장만 되어 있을 뿐, 법적

으로 거의 의미없는 궤변이자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스스로를 치외법권에 있는 

특권층이라는 선언일 뿐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끊임없이 이러한 궤변들을 법적인 논란

으로 포장하여 생산·전파하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는 윤석열

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정작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률적인 시비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내란특검법 통과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오늘의 행태야말로 그들의 주장

이 법률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헛소리임을 자인한 것이다. 특검법을 부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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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저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자들이자, 윤석열·김건희의 사당의 

일원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3. 오늘 국회에서의 ‘쌍특검법’이 부결되고 폐기된 데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돈의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되

고 있는 것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목 권

한대행은 겉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몰두하고 정치적인 현안과는 거리두기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은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내란

세력들을 최대한 빨리 진압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에 가장 유효하고 시급한 처방이라는 것을 경제관료 출신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

를 리가 없다.

4. 위정자들에 의해 자행된 경제 추락과 국격의 추락, 헌정 파괴를 매일 목도하면서 애

끓는 심정으로 추운 겨울날 거리에 선 시민들, 한 밤 눈 속에 파묻혀서도 ‘윤석열 탄

핵, 윤석열 처벌’을 목 놓아 외치는 시민들이야말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려워해야 할 

실재하는 시민이자 역사의 평가자임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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